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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의 목표
1. 한반도의 두 번째 통일 국가인 고려의 건국과 시조 및 수도가 어디에 있었는 지를 말할 수 있다.
2. 고려 시대 주변의 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의 상황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
3. 오늘날 ‘Korea’라는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게 된 고려의 활발했던 무역을 통하여 어떤 상품이 오갔으며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발표할 수 있다.
4. 의식주 생활과 민속놀이, 여성의 생활 등을 통하여 고려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오늘날과 비교할 수 있다.
5. 고려의 대표적 위인들이 어떤 일을 한 분들이었는지를 알고 그 분들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말할 수 있다.
6. 문신과 무신의 대립이 일어난 이유를 고려 사회의 특별한 정치 및 사회상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
7. 고려의 기술과 예술이 접합된 ‘청자’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다른 자기와의 비교를 통하여 발표할 수 있다.
8. 고려의 인쇄술과 금속공예 기술, 조선술, 종교 문화 등 발달된 고려의 문화들을 알아보고 조상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다.
단원의 조직

학년에 따라 혹은 학생들의 이해의 수준에 따라 원하는 내용에 집중하여 가르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6개의 하부 단원으로 조직하였다. 

1. 민족을 다시 통일한 고려
2. 고려 사회의 특징
3. 고려 시대의 인물들
4. 고려 시대 사람들의 생활
5. 자랑스러운 고려의 문화
6. 고려 시대의 혼란과 고려의 몰락
 교사 및 학생을  위한 활동 안내

1. PPT 자료 (설명과 함께 동영상 자료를 보여 줍니다.)

	Page
	Study Theme

(학습 제목)
	Study Description (학습 내용)

	1-5
	서해 바다의 

고려
	· 옛날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 최근 한국의 서해 바다에서는 바다 밑에 가라앉은 ‘마도선’이라는 배를 발견했다. 이 ‘마도선’은 어느 시대의 배였을까요? 마도선에서 발견한 물건을 가지고 함께 추측해 봅시다.
· 발견한 물건: 볍씨, 메밀, 조, 콩, 고등어 젓갈, 게젓, 마른 가오리, 다양한 청자( 고려 시대임
· 고려 시대를 증거하는 또 다른 자료는 배에서 발견된 기록임.-->출항 일자(1207~1208년)와 화물을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 
· ‘마도선’ 같은 배는 서해에서 가끔 발견되곤 하는데 이는 고려 시대에 무역이 활발했음을 알려준다.
· 지금부터 천년 전에 약 500년 간 한반도에 존재했던 고려라는 놀라운 왕국에 대하여 공부해 봅시다.  
· 자료 동영상 보기 <고려>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제작) 

	민족을 다시 통일한 고려

	6-10
	고려의 시작과 태조 왕건
	· 통일신라 시대 말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 초기 삼국시대 처럼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 등의 세 나라로 나뉘었음. (후삼국 시대)
· 그중 후고구려의 장군이던 왕건이 추대를 받고 왕위에 오름.
· 왕건은 후고구려 대신에 고려로 나라 이름을 바꾸었음.(918년) ( 옛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뜻임.
· 왕건이 세운 고려가 신라와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다시 한반도를 통일하였음. (936년) 
· 수도는 왕건의 고향인 송악(개성)으로 정함.
· 고려의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
· 신라와 후백제는 물론 옛 고구려 땅인 발해 땅과 발해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통일이었음. 
· 태조 왕건은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살폈음. ( 각 지역의 사람들과 백성들의 존경을 받음.
·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중요시 했음 ( 북쪽 땅을 다시 찾으려고 했음.
· 무역을 통하여 이웃 나라들과 서로 사귀었음.
· 백성들에게 불교를 믿게 하였음.
· 학생들에게 자신이 왕건과 같이 분리되었던 나라들을 통일시킨 왕이라면 어떤 정책을 쓸 지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 자료 플래시 보기 <고려의 건국 과정> (조선일보 모닝 플러스 제작)
학생 활동 1: 고려의 땅은 어디입니까?
한반도 지도에 고려의 땅을 색칠하고 빈칸에 글씨 써보기.
학생 활동 2: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 

고려 태조 왕건의 초상화에 색을 칠하고빈칸에 글씨 써보기.
학생 활동 9: 어떻게 통일했을까?

고려가 나라를 세운 과정을 타임라인으로 만들어 보기
학생 활동 14: 내가 왕건이라면?
통일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왕건이 되어 써보기

	11
	임금님들의 업적
	· 고려 태조 왕건: 평양을 ‘서경’이라 하고 중요시함.

· 광종 

· 노비들을 조사하여 원래 평민이었던 사람은 회복시킴

· 과거제도를 실시하여 인재를 뽑았음.

·  성종

· 최고 학교인 ‘국자감’을 설치함.

	12-13
	세계사 속에서의 고려
	· ‘고려(918~1392, 474년간 지속)’가 존재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 같은 시대에 일어났던 세계사의 사건들
· 십자군 전쟁 1차 (First Crusade) 원정이 있었음. (1096~1099)
· 영국이 아일랜드를 정복하였음. (1169)
· 중국에는 송나라(960~1279)가 있었음.
· Marco Polo (1254~1324): 아시아를 여행하고 ‘동방견문록(‘The Travels of Marco Polo’)’을 씀.
· 몽골의 ‘칭기즈칸’이 원나라를 세움. (1271-1368)
· 유럽에 흑사병(plaque)이 대유행하였음. (1347)
· 원나라가 멸망하고 명나라가 세워짐 (1368)

	고려 사회의 특징

	14-18
	고려 사회의 특징
	· 황제의 나라

· 고구려를 계승한 자주적인 나라라는 뜻

· 황제가 사는 송악을 황제의 수도라는 뜻으로 ‘황도’라 부름

· 불교와 유교가 함께 발달한 나라

· 고려는 불교가 가장 크게 일어난 나라로 왕자도 승려(Buddhist monk가 되기를 원하였음.

· 부처의 힘으로 외적의 침입(foreign invasion)을 막기위해 대장경을 만들었음.

· 불교 잔치가 많았음. 

·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음

· 최고 학교인 국자감에서 유학에 대하여 가르침.

· 문신 귀족의 나라

· 과거제도와 신분의 세습(pass down to the children), 혼인을 통해 귀족이 생김.

	19-23
	고려의 무역
	· 고려청자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마도선과 같이 침몰한 배를 통하여 고려는 다른 나라와 활발하게 무역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고려는 어떤 나라들과 무역을 했을까요?
· 무역항 ‘벽란도’를 통해 자체적으로 서양의 여러나라와 교역하였음.
·  ‘코리아’라는 이름도 이때 ‘고려’의 활발한 해상무역으로 인해 서방에 알려진 것임.
· 주요 무역 국가: 송나라, 거란, 여진, 아라비아, 동남아시아, 인도
· 주요 수출품: 금, 은, 인삼, 구리, 종이, 고려자기, 나전칠기, 화문석
· 주요 수입품: 모피, 말, 약, 책, 문방구, 향료, 산호 등
· 고려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가고 싶은 물건은 무엇이었을까요?

· 인삼: 인삼 중에서도 ‘고려인삼’은 특히 약효를 인정 받으며, 아라비아 상인들도 ‘고려인삼’을 사기 위해 먼길을 옴 

· 나전칠기: 외국의 사신들이나 왕에게 선물로 사용하였음.
· 화문석: 고려의 특산품인 화문석 한장을 만드는데 60만 번의 손길이 간다는 옛말이 있음.
학생 활동 4 고려의 대표적인 수출품

고려 시대에 외국으로 수출했던 대표적인 물건 이름 써보기
학생 활동 5 고려 시대 배에서 찾은 물건

고려 시대에 가라앉은 배에서 나올 만한 물건들을 그리고 이름을 써보기
학생 활동 6 고려 시대 상인이 되어 봅시다

고려 시대 상인이 되어 어느 나라에 갔는지 세계 지도에 표시하고 수출품과 수입품을 알아보기


	고려 시대의 인물들

	24-29
	고려의 위인
	▪ 강감찬: 고려 시대의 정치가이자 장군이었음. 거란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자 70세의 나이에 크게 무찔러 살아 돌아간 적군은 수천에 불과했던 귀주대첩의 명장이었음.

▪ 서희: 외교관이며 정치가로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상대방을 설득하여 전쟁 없이 물리쳤고 나라의 땅을 압록강 까지 넓히는 성과를 가져왔음. 

▪ 최무선: 화약 무기의 발명가로 우리나라에서 화약을 처음으로 만들었고 화약을 이용한 무기들을 연구 개발하였음. 한국 최초의 로켓으로 ‘달리는 불’이라는 뜻의 ‘주화’를 만들었음.
· 자료 플래시 보기 <최무선> (조선일보 모닝플러스 제작)

▪ 정몽주 :학자, 행정가, 충신임. 존경받는 학자였던 그는 고려 말 왕실을 위해 절개를 지킨 대표적 인물임. 
▪ 문익점: 학자이며 우리나라 최초로 목화(cotton)를 재배하였음. 1363년 원나라에 사신으로 갔다가 귀국하는 길에 붓대에 면화씨를 넣어가지고 옴. 장인 정천익과 함께 시험 재배하고 3년 간의 노력 끝에 성공하여 전국에 목화 재배가 퍼지게 하였음. 우리나라 의복 역사의 큰 사건으로 서민 생활에 크게 도움을 주었음.
· 자료 동영상 보기 <문익점> (조선일보 모닝플러스 제작)

학생활동 7 누구일까요?

설명에 맞는 고려 시대의 인물 찾아보기
학생 활동 3: 강감찬 장군과 빈 밥그릇

강감찬 장군의 이야기를 읽고 어떤 분이었는지 말하거나 써보기

학생 활동: 문익점과 목화 미니북 만들기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가져온 목화 이야기를 미니북으로 만들어 보기

	고려 시대 사람들의 생활

	30-37
	고려 사람들의 생활
	·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 500년 간 지속되었던 고려 왕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 고려의 의생활: 섬세함과 다양함을 가지고 있음. 금박 기술을 이용한 고려 시대의 우수한 직조술을 보여줌. 문익점의 목화 수입으로 인해 서민의 의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음.
· 고려의 식생활: 각지를 돌아다니는 상인들에 의해 각종 농수산물을 손쉽게구할 수 있어서 음식물의 종류가 다양했음. 오늘날 고려 음식은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 즉, 개성 음식으로 남아 전해진다.
▪ 고려의 주생활: 화려한 고려 문화에 맞게 고려 궁궐은 청자로 만든 기와를 사용했음. 주택에는 온돌과 마루가 사용되기 시작함.

▪ 고려의 민속놀이
· 차전놀이: 고려의 태조 왕건과 후백제의 왕 견훤이 안동에서 싸웠던 모습을 놀이로 꾸민 것임.

· 널뛰기: 고려 시대의 활발했던 여성상을 볼 수 있음.

· 그네뛰기: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놀이
· 놋다리밟기: 해마다 음력 정월의 대보름날 밤에 곱게 차려입은 젊은 부녀자들이 모여서 행하는 놀이. 

▪ 고려 시대 여성들의 생활
· 남자들과 동등한 수준의 지위를 누림

· 재산 상속에 차별 없고 여성도 부모의 제사 지냄

· 자유로운 이혼과 재혼

· 호적을 적을 때도 아들딸을 구분하지 않고 형제 순위로 적음
학생 활동 학생들과 함께 놋다리밟기 놀이를 해본다.
학생 활동 학생들에게 고려시대의 여성과 오늘날의 여성이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말해보게 한다.
학생 활동 10 민속놀이의 유래 설명에 맞는 민속놀이 이름 써보기

	자랑스러운 고려의 문화

	38-50
	자랑할만한

고려문화
	·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활자 기술
· 직지(Jikji):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 팔만대장경(Tripitaka Koreana): 우리나라 목판인쇄 기술의 발달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정확한 대장경판. (불경을 팔만천삼백사십개의 나무판에 새겨 놓아 ‘팔만대장경’이라는 이름이 붙여짐) 

· ’직지’와 ‘팔만대장경’은 모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음.

· 금속활자 인쇄술(metal printing): 세계에서 처음으로 창안됨. 재료, 시간과 비용 등이 절약되고 생산이 빨라 필요한 서적을 원하는 때에 찍어낼 수 있음
▪  침몰한 고려의 선박 ‘마도서’에서 고려 자기가 많이 나왔는데 고려의 대표적인 상품인 ‘청자(blue-green celadon)를 본 적이 있나요? 무슨 색입니까? 모양은 어떻습니까? (<한국을 찾아라> 한국의 미술 단원 참조)

· 청자의 우수한 점 알아보기
· 섬세하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음.
· 광택이 은은하고 안정감을 주는 반투명의 비취색(청색)임
· 상감기법을 최초로 도자기에 사용함. 
· 다양하고 아름다운 모양과 무늬
· 색깔, 형태, 무늬가 조화로움.
· 금속공예 기술
· 불교 공예품에 사용됨
· 실생활용품: 고려경이라 불리는 거울, 장신구, 물병에도 넣음.
· 버드나무, 물새, 연꽃, 봉황, 용, 신선과 같은 우리만의 독특한 문양을넣었다.
▪  발달된 조선술: 세계 최초로 군함에 화포를 설치

▪ 불교문화

· 고려는 많은 불교 관련 서적을 출판하여 일본에 전달하는 등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불교 문화의 전달자 역할을 하였음.

· 고려 불화는 그 단아한 색깔과 세밀한 묘사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교 예술품>을 인정받고 있음.

· 자료 동영상 보기 < Movable metal type printing>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 제작)

학생 활동 11 고려 자기 미니북 만들기

학생 활동 12 고려의 과학기술OX 퀴즈



	고려 시대의 혼란과 고려의 몰락

	51-55
	고려 시대의 갈등과 혼란


	· 무신의 불만

· 고려 시대는 문신이 많은 대우를 받았음.

· 무신을 뽑는 과거시험도 존재하지 않음.

· 전쟁에서 총사령관도 문신이 독점함. 

· 무신을 여러 면에서 차별하였음

· 문신 위주의 지배체제에 무신들이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킴.

· 백여년(1170~1270)동안 무신 집권기를 이룸

▪ 농민이나 노예 등에 의한 반란이 연속적으로 일어남

->신분 변화 운동이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
학생 활동 13 문신 VS 무신
고려 시대의 문신과 무신에 대한 맞는 설명 찾아보기

	
	몽골의 침입과 40년 전쟁
	· 몽골과의 40년 전쟁

· 13세기 초 몽골 부족을 통일한 칭기즈칸이 중국, 러시아, 아라비아, 동유럽의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고려로 쳐들어옴. 

· 40년 간의 항전 후, 몽골은 강화조약을 맺을 것을 제안하였음.

· 그 후 100여년간  몽골이 세운 국가인 원나라의 간섭을 받게 됨.

· 몽골의 다른 식민지와 달리 고려의 제도와 고유 풍습을 인정하였음.

· 고려에 전해진 몽골 풍습: 결혼식 족두리와 연지 곤지 찍기

· 몽골에 전해진 고려의 풍습: 만두, 떡 등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 원나라가 쇠약해진 틈을 타서 일어난 농민 반란군(홍건적)이 쳐들어 왔으나 물리침( 최영, 이성계 등

· 일본의 몰락한 하층 무사들이 도적떼가 되어 고려의 해안 마을에 쳐들어 옴. ( 최무선이 화포로 물리침.

·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등으로 나라가 어려워짐.

· 공양왕 (1392년) 때에 사람들이 이성계를 새로 왕으로 추대하여 조선을 건국하게 되었음.
학생 활동 15 내가 찾은 고려

인터넷에서 고려에 대한 단어를 검색하여 내용을 적어보기

학생 활동 16 고려에 관한 영문 읽기 자료

영문 자료을 읽고 물음에 답하기

	N/A
	단어 카드
	학생 활동 17 단어 카드

단어 카드를 통하여 한국인의 일상 생활에 관련된 단어를 익힌다. 단어 카드를 잘라서 메모리 게임 등에 이용한다.


2. 어휘 및 주요 단어
	건국
	founding of a country

	항복
	surrender

	통일
	unification

	멸망
	downfall


	무역
	trade

	불교
	Buddhism

	유교
	Confucianism

	청자
	Celadon

	학자
	scholar

	문신
	civil ministers

	무신
	military officers

	상인
	merchant

	금속활자
	metal print

	나전칠기
	lacquerware inlaid with mother of pearl

	화문석
	a mat woven with flower patterns

	목화
	cotton


교사를 위한 자료
1. 800년의 타임캡슐, 마도선
‘2009년 4월, 서해안의 태안 마도 앞바다에서 800년 동안 침묵을 지키던 고려 선박 마도선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마도 일대는 고려 시대 중요한 무역 항로로 조류가 급해 배가 빈번히 침몰하는 곳이었다. 특히 국내 항로로 추정되는 마도 1구역에는 기존에 발굴되었던 청자 운반선들과는 다른 성격의 마도선이 발견되었다. 마도선에선 볍씨, 메밀, 조, 콩, 메주 따위의 곡물들이 쏟아져 나왔고 고등어, 게 등의 젓갈과 말린 가오리, 대나무 반, 석탄 등이 발굴되면서 마도선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또한 고려 시대 죽간(화물표)이 최초로 발견되었는데 죽간에는 선박의 선적 및 출항 일자, 발신지, 수신자, 화물의 종류와 수량이 기록되어 마도선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수중 발굴 사상 최초로 밝혀진 배의 정확한 연대는 1207-1208년으로 이를 통해 우리들은 800년 전, 고려 사람들의 생생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또 청자 중에서도 최고급품으로 꼽히는 상감청자 매병은 그동안 연구자들 사이에선 술병이나 화병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이번 발굴로 이 귀한 매병이 꿀을 담는 용로도 쓰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수중 작업 중 발견된 나무 조각은 인양되자마자 해양 문화재 연구소로 옮겨져 특수 처리 됐다. 글씨가 쓰인 나무 조각은 날짜, 사람 이름, 화물의 품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는 목간과 죽간이었다. (뉴스엔 2010년 9월 4일)

2. 황제의 나라, 고려 (Goryeo was the nation of the Emperor.)

고려는 스스로를 황제의 나라라고 생각했다. (960년 고려 광종 때 이르러 황제국을 선포했다.) 이는 고구려의 세계관을 계승한 것으로 고려가 중국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주국이라는 자부심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것은 송나라와 어깨를 겨눌 만큼 힘도 커졌기에 가능했다. 수도를 ‘황제의 도읍’이라는 뜻의 ‘황도’라 하였고, 왕족이나 공신들에게 공작, 후작, 백작 등의 작위를 주며 이들을 제왕이라고 불렀다.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거나 무역을 할 때도 고려는 황제의 나라로서 그들을 대했다. 외국에서 온 사신들은 고려 황제한테 인사를 올리고 선물을 바치며 교역을 허락해 줄 것을 청했다. 다만, 고려가 몽골의 침략에 굴복하여 원의 간섭을 받았던 시기에는 각종 제도나 왕실 용어, 그리고 왕명도 제후국의 수준으로 낮춰야만 했다.

3. 동아시아의 무역대국, 고려
고려의 해양 경영을 통한 교류망은 멀리 동남아와 아라비아까지 뻗어갔다. 장보고 시대에 이미 신라 상선이 중국의 남단 광주까지 진출한 데 이어, 고려 시대에는 그 너머의 동남아와 인도와 아라비아까지 내왕과 교류가 확대된 사실이 <고려사>를 비롯한 여러 사적에 기록되어 있다. 11세기 전반에 아랍-무슬림 상인 수백명이 세 차례나 집단적으로 개경에 와서 수은, 몰약, 소목(외과용 약재) 등 방물을 바치고 후대 속에 비단을 하사받았다. 25대 충렬왕 때는 인도 동해의 코로만델 해안에 있는 작은 나라 마팔아국(모바르)의 왕자가 침향, 면포(일명 서양포) 등 공물을 보내왔다. 이에 앞서 충렬왕은 대신 채인규의 딸을 공녀로 원나라 승상에게 시집보냈는데, 승상이 피살되자 마팔아국의 왕자에게 재가시켰던 것이다. 결국 고려와 인도양의 한 소국간에는 이렇게 정략적 혼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밖에 고려는 오늘의 베트남이나 타이, 캄보디아 등 동남아 나라들과도 여러가지 교류 관계를 맺고 있었다. 

당시 주요 교역품이었던 청동거울에 새겨진 배 문양은 해상 무역이 번창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고려는 문화와 예악이 융성하고 상선들이 끊임없이 출입하여 날마다 귀중한 보화가 항구로 들어오니 중국으로부터는 도움 받을 것이 없다’라고 한 11대 문종의 말은 고려의 당당한 자신감과 활기찬 기상을 말해주고 있다. 고려인들은 자신들의 왕을 ‘해동천자(海東天子)’, 즉 중국의 천자와 대등한 동방의 천자라고 불렀으며, 중국의 사신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의 사신과 마찬가지로 사대(事大)의 예가 아닌 보통 ‘손님의 예’로 맞이했다. 이렇게 자주적 천하관을 지녔기에 고려는 동방 일각에서 세계를 향한 선진 해양 강국답게 중세의 지평선 위에 우뚝 설 수 있었다. (정수일 교수의 기고 중)

4. 발달된 조선술
해상 왕국이었던 고려는 군함이 대표적으로 바다를 이용할 줄 알았던 왕건과 고려 왕조로 인해 과학적이고 뛰어난 조선술을 자랑하게 되었고 세계 최초로 군함에 화포를 설치하였다. 고려 목종 때, 500여척의 전함을 동원 일본으로 원정을 갔으며, 몽골의 여몽연합군에 8천석을 실을 수 있는 큰 배 수백척을 축조해 지원하기도 했다. 당시 역사를 담은 원나라의 사료에는 “원나라의 전함들은 모두 돌풍에 깨졌지만, 고려의 전함들은 대부분 무사했다”고 전한다. 태조 왕건 때에 만들어진 대선은 길이가 66.8m에 무게만도 250톤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는 15세기경 콜롬부스가 항해한 배의 규모이다. 고려는 이런 큰 배를 이미 5백년 전에 만들었다.

5. 고려의 수출품
1) 인삼: 아시아의 극동 지방에서만 자생하는 약용 식물로서 한국, 중국의 만주, 러시아의 연해주 지방에서만 나는데, 사람의 모양을 닮았다 하여 인삼이라고 한다. 정신이 안정되고 부족한 기운을 보충해 주며, 눈을 맑게 하고, 기억력을 좋게 해준다. 옛 한의학 책에는 인삼이 82가지나 되는 병을 치료한다고 했다. 

2) 나전칠기: 옻칠을 한 그릇이나 가구의 표면 위에 광채가 나는 전복과 같은 조개껍질을 붙이고 여러가지 문양으로 박아 넣어 조각한 것이다. ‘고려 나전칠기’는 특히 그 정교함과 세밀함이 특징으로 고려 시대의 귀족적인 분위기를 잘 표현하여 중국과는 다른 독창적인 기법을 자랑한다.
3) 화문석: ‘꽃돗자리’라고도 하는데,중국 사람들도 고려의 화문석을 아주 귀중하게 소장하는 등 중국과 일본 등지의 문헌에 고려의 화문석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여름에는 땀을 잘 흡수하고 겨울에는 냉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6. Corea가 Korea로 된 이유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고려의 중국 발음인 ‘Cauli’가 나온다. 16세기 대항해시기에는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이탈리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로마자 이름을  붙여 부르기 시작했고, Coree, Core, Coray, Corea 등 다양한 이름들이 나온다. 17~18세기에는 Corea가 주된 표기가 되었다가 19세기 말부터 Korea가 사용되기 시작한다. 1891년 미국에서 온 알렌 공사가 C와 K가 혼용되고 있던 당시 미국 상황에 따라 Korea로 쓰기 시작한 후, 계속 Korea로 사용되게 된다. 결국 미국이 강대국이 됨에 따라 Korea로 굳어졌다. (‘코리아’의 역사적 어원을 담은 책, <꼬레아 코리아>의 저자, 오인동 박사의 의견) 
일제강점기 이후, 한국의 Corea가 일본의 Japan보다 알파벳 순서가 먼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Korea로 바꿔 쓰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

7. 고려의 위인들
1) 강감찬: 고려 시대의 명장, 정치가(문신)임. 학문이 깊고 지략이 뛰어났다. 1910년 거란이 쳐들어왔을때 적을 설득시켜 물러가도록 했으며 1919년 거란이 다시 10만 대군을 이끌고 오자 70세의 나이로 적과 싸워 귀주에서 전멸시킴. 이후, 거란은 다시 고려로 쳐들어오지 않았다. 82세의 나이에는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 개경에 성을 쌓도록 건의하여 커다란 성을 쌓게 된다.
2) 서희: 외교관, 정치가로서 거란의 소손녕과 담판을 통해 ‘강동6주’를 확보한 것은 우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외교적 성과로 손꼽힌다. 고구려의 후예는 거란이 아니라 ‘고려’라는 점을 전하며 싸우지 않고 땅을 되찾아 온 그의 통찰력과 논리정연한 언변, 예의바르면서도 당당한 태도는 오늘날의 외교관들에게도 교과서가 되는 활약으로 그 이름을 남기고 있다. 
3) 최무선: 화약발명가이며 과학자이다. 한국인이 발견한 소행성 5개에 과학자의 이름을 헌정하였는데 이 중 하나가 ‘최무선’이다. (장영실,허준,이천,이순지) 불꽃놀이에 사용되던 화약을 개발하여 무기에 활용했고, 당시 첨단 신무기였던 화기들을 연구 개발하였다. 한국 최초의 로켓인 ‘달리는 불’이라는 뜻의 ‘주화’를 만들었다. 조선 시대 때 로켓 100발을 장전하여 차례로 발사하도록 한 ‘신기전’도 최무선의 ‘주화’를 개량하여 만든 것이다. 최무선은 중국이 이미 알고 있던 화약 제조법을 알아내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여 결국 한국땅의 재료로 화약을 만들어 내었고, 관리들이 중요치 않게 여기던 화약 무기를 개발 연구하는 국가 기관을 만들자고 꾸준히 청원한 끝에 ‘화통도감’이라는 관청을 끝내는 만들게 하였던 그의 집념과 열정은 학생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열정을 다하는 자세를 전할 수 있다.

4) 위의 인물들은 모두 평생을 나라를 위해 자신의 능력과 노력을 최대한 발휘한 이들이다. 강감찬은 작고 못생긴 외모였음에도 방대한 지식을 쌓고 연구하여 뛰어난 전략으로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서희는 오늘날에도 외교관들의 연구의 대상이 될 정도로 뛰어난 협상력과 기술로 나라를 전쟁의 위기에서 구했으며, 최무선은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화약무기 제조에 헌신하여 결국 나라의 힘을 키우는데 일조한다. 이러한 인물들의 활약 등으로 ‘고려’가 동북아시아에서 강한 나라로 자리할 수 있었다.

5) 문헌 설화에 나타난  강감찬 장군: 성장시 일화에 관하여는 대표적인 것이 강감찬이 곰보가 된 일과 귀신을 퇴치한 일이다. 강감찬은 스스로 얼굴이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큰일을 할 수 없다 하여, 마마신을 불러 얼굴을 얽게 하여 추남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아버지가 친구 딸의 혼인식에 가면서 강감찬은 얼굴이 못생겼다고 데리고 가지 않았는데, 강감찬은 몰래 혼인식에 참석하여, 사람으로 둔갑해서 신랑 행세를 하는 짐승(귀신)을 퇴치함으로써 그의 비범함을 보였다는 것이다.
8. 고려 사람들의 생활

1) 고려의 의생활: 고려 시대부터 여성의 상의에 동정을 달았고, 염직과 직조를 관할하는 관청이 있어서 고려 시대의 염색된 직물의 섬세함과 문양의 다양함은 현대직물과 비교해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비단에는 무늬를 넣어 사용했는데, 금박처리된 봉황무늬 등을 통해서 금박 기술을 이용한 고려 시대의 우수한 직조술을 볼 수 있다. 특히, 목화씨를 들여와 목화 재배법을 보급한 문익점과 목화솜에서 실을 뽑는 기계를 발명한 정천익 등의 노력으로 솜을 이용한 의복이 나타났다.
2) 고려의 식생활: 고려도경 (송나라의 사신 서긍이 고려를 방문하여 보고 들은 것을 그림을 곁들여 기록한 것)을 통해서 본 고려의 음식 문화는 곡물로 멥쌀, 수수, 조, 기장, 조, 참깨, 보리와 밀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왕성의 긴 행랑에는 장막을 치고 불상을 설치하여 큰 옹기 독에 쌀죽을 끓여 담아놓고 잔과 국자를 놓아두어 오고가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마시게 했는데 귀한 자나 천한 자를 가리지 않았다고 한다. 또 제례를 지낼 때는 소, 양, 돼지가 쓰였다고 한다. 향신료와 기름을 이용한 음식과 사찰 음식이 크게 발달했으며 몽고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육류 등을 먹게 되었다. 약밥과 팥죽, 국수와 떡, 약과, 다식 등 다양한 음식이 생기고 간장, 된장, 술, 김치 등의 저장 음식과 두부와 콩나물도 만들게 되어 식품의 종류가 훨씬 다양해졌다. 오늘날 고려 음식은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 즉, 개성 음식으로 남아 전해져 오고 있다.

3) 고려의 주생활: 화려한 고려 문화에 맞게 고려 궁궐의 기와들은 청자로 이루어졌음이 개성의 고려 왕궁지 발굴에서 밝혀졌다. 고려청자를 지붕을 장식하는 기와로 사용한 것이다. 그만큼 화려하게 치장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집안에서도 침대를 사용하였고 고려 시대 그림에서 보면 2층으로 지어진 누각들에 발과 장막이 화려하게 꾸며져 있다. 서민들 역시 온돌에 따뜻하게 불을 때고 자리를 깔고 살았다고 문헌에 소개되고 있다.

9.  고려의 민속 놀이

1) 차전놀이: 안동 지방에 전해져 내려오는 민속놀이로 고려의 태조 왕건과 후백제의 왕 견훤이 안동에서 싸웠던 모습을 놀이로 꾸민 것인데, 왕건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여러 개의 커다란 들 것을 만들어 타고 견훤의 군대를 물 속으로 밀어 넣었던 것에서부터 비롯된다.

2) 널뛰기: 길다란 널빤지의 양쪽 길이가 같도록 중간 부분을 밑받침 대 위에 걸친 다음 양쪽 끝에 한 사람씩 올라서서 번갈아 가며 뛰고 구른다. 고려 시대 이 놀이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고려 시대의 활발했던 여성상을 볼 수 있다.
3) 그네뛰기: 북방의 유목민이 체력 단련을 위해 했던 것이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고 한다. 고려 시대 문헌에 보면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놀이이며 왕실에서 많은 돈을 들여 행사를 치를 정도로 중요시 됐던 놀이다.

4) 놋다리 밟기: 해마다 음력 정월의 대보름날 밤에 곱게 차려입은 젊은 부녀자들이 모여서 행하는 놀이이다. 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모이면 모두 일렬로 늘어서서 각자 앞사람의 허리를 두 손으로 껴안은 채 엎드린다. 그 다음에 어린 소녀를 뽑아서 사람들의 등을 밟고 지나가게 하고, 키 큰 사람 둘이서 양쪽으로 소녀의 손을 잡아 부축해 준다. 놀이가 생겨난 배경을 담은 ‘놋다리 밟기’ 노래를 함께 부른다. 이는 공민왕과 함께 피난 중이던 왕비인 노국공주가 시내를 건널 수 있도록 사람 다리를 놓았던 데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10. 고려 청자의 우수함 

1) 고려 청자는 신라 토기와 발해의 자리, 송의 도예 기술을 종합하여 고려인의 독창적인 기술로 발달되었다.

2) 각종 그릇뿐만 아니라 향로, 문방구, 기와, 의자, 베개, 장식용 타일 등 일상 생활의 모든 영역에 두루 사용되었다. 

3) 그릇의 모양은 참외, 대나무, 죽순, 표주박 등 자연과 예술이 결합되어 다양하였다.

4) 청자는 따뜻하거나 찬 온도를 오래 유지해 준다.

5) 입술에 닿는 느낌이 부드럽고, 내용물의 향과 맛을 한층 높여 준다.

11. 불교와 유교가 함께 발달한 나라
1) 고려는 불교가 가장 융성한 나라였다. 고려 사람들은 불교가 개인이나 국가 모두에 현재 생활과 내세에 행복을 준다고 믿었다. 고려 태조 왕건은 “고려는 불교의 힘으로 세워진 나라이므로 절을 세우고 불도를 닦으라”는 교훈을 남길 정도였다. 승려는 사회에서 높은 대접을 받아 왕족과 귀족 중에서도 승려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았고, 승려 대상의 과거 시험인 승과를 통해 승려의 지위를 결정하여, 최고의 승려는 왕사, 국사라는 칭호를 받아 국가로부터 극진한 예우를 받았다. 전국의 좋은 곳에는 절이 세워졌다. (Goryeo was the natioon where Buddhism flourished the most. The people of Goryeo believed that Buddhism offered happiness to both individuals and the state, in life as well as in the afterlife. King Taejo of Goryeo told his descendents that ‘Since Goryeo was a nation built on the strength of Buddhism, many Buddhist temples should be built and the teachings of Buddhism should be practiced’. Buddhist monks were highly esteemed and many in the royal and aristocratic families desired to become Buddhist monks. It was common that in families with many sons, at least one would become a Buddhist monk. Temples were builtl in scenic places nationwide. )

2) 불교와 더불어 유교도 크게 발달했는데, 유학자 최승로는 “불교는 몸을 닦는 근본이요, 유학은 나라를 다스리는 도리”라고 하였다. 즉, 고려에서는 불교는 개인적인 수양의 원리요, 유학은 국가와 사회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원리가 되었다.  고려를 이끌어간 관료 또한 유학 지식과 유교적 세계관을 갖춘 학자들이었다. 유학이 크게 융성하면서 여러 사립학교들도 생겨나고 각 지방에서는 향교라는 학교를 세워 유교 교육을 강화하였다. 유학을 공부한 학자들도 불교를 믿어 유교와 불교는 자연스럽게 공존하면서 발달하였다. (In Goryeo, Confucianism greatly flourished along with Buddhism. Choi Seung-no, a Confucian scholar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said that ‘while Buddhism is the basics for cultivation one’s mind, Confucianism is the principle of governing a state’ in presenting his political reform program. In Goryeo, Buddhism werved as the principle for cultivating the mind, while Confucianism became the principle of organizing and running the society.     The ruling elites of Goryeo were scholars who had a cosmopolitan view of Confucianism. As various private academies were established with the flourishing of Confucianism, the state exerted efforts to breathe new life intoo state schools. In the local regions, private academies called ‘hyanggyo’ were established for providing Confucian education. Scholars who studied abroad also believed in Buddhism. Confucianism and Buddhism coexisted and prospered naturally in Goryeo.)

12. 무신의 난

1) 고려는 정치와 행정을 담당하는 문신과 군사를 맡는 무신을 각각 동반과 서반으로 하여 대등한 관품으로 편성하면서도 무신은 정 3품 이상의 진급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유사시의 최고 군사 지휘권은 문신이 장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으로 무신을 낮추어 평가하여서 고려 귀족사회는 문신 위주의 지배 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모순에 대해 무신들은 반발하기 시작했다.

2) 무신정변 (1170): 의종의 과도한 향략 생활로 인해 천대받는 호위병으로 전락된 무신들은 왕이 주최했던 연회에서 젊은 문신이 늙은 장군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계기가 되어 무신의 난을 일으키게 된다. 정중부를 중심으로 무신들은 집권중인 문신 귀족들을 제거시키고 전 왕을 시해한다.

3) 최씨 무신정권: 최충헌의 등장 이후 무신정권은 안정화되어 고종(1213~1259) 말엽까지 4대, 60여년동안 계속되고 그 이후의 무신 집권 10년까지 포함하여 무신 집권기는 백 년간 지속되었다. 무신 집권기 동안 고려의 왕실은 유지되었지만 왕은 꼭두각시와 같은 존재였다. 즉 왕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무신정권의 통치 제제를 구축하여 이중 체제를 유지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무신의 난 이후 일반 농민이나 하층민,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는 노비 등도 자신의 처지와 신분을 향상시키기 위해 약 1세기동안 저항운동을 펼쳤다.

13. 칭기즈칸의 몽골과 고려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 걸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몽골 제국은 1231년 고려를 침략하였다. 고려의 무신정권은 몽골군이 해전에 약한 점을 이용하기 위해 도읍을 강화도로 옮기고 주민들을 산성과 섬으로 대피하게 한 후, 장기 항전에 들어갔다. 강화도에서 정부가 버티고 있는 동안 육지에서는 백성들이 몽골군에게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 와중에도 처인성 전투에서는 주민들이 몽골군 사령관을 사살했고, 충주성에서는 노비들로 구성된 부대가 몽골군을 물리쳤다. 

한편 고려는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겠다는 신앙심으로 16년 간에 걸쳐 팔만대장경을 만들었다. 고려는 40여년 동안 몽골군에 항전하였고 전쟁에 지친 몽골군은 고려왕 대신 태자라도 몽골로 와서 강화를 맺으면 고려의 주권을 인정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해 강화를 제의했다. 이 틈을 타 고려 문신들이 무신 정권을 무너뜨린 후 강화를 맺고 도읍을 다시 개경으로 옮겼다. 그러나 무신 세력과 삼별초 부대는 몽골군에 맞서 끝까지 항전할 것을 결의했고, 3년에 걸쳐 백성들의 도움을 받아 몽골과 고려 정부의 연합군에 맞서 싸우다 결국은 패하여 그로부터 고려는 100여년간 원나라(몽골이 세운 국가)의 간섭을 받게 된다. 몽골은 가혹하게 직접 지배했던 다른 정복 지역과 달리 고려에 대해서는 고려의 제도와 고유 풍속을 인정하고, 고려 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14. 정몽주의 ‘단심가’와 이방원의 ‘하여가’
1)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만수상 드렁 칡이 얽혀진들 어떠하리/우리도 이같이 하여 백년까지 누리리라

2) <단심가>:이 몸이 죽고 죽어 일백 번 고쳐 죽어/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참고 도서 및 웹사이트 

· 한국의 역사 (2004) 교육인적자원부
· Encyclopedia Britanica 
· 국방일보 
· 한글학교 학생용 한국사 (2007)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 Korea through the Ages –The Center for Information on Korean Culture,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 문화콘텐츠닷컴 유통센타 http://koryo.culturecontent.com/reserach/images_re_02.htm
· 어린이 직지박물관 웹사이트 http://www.jikjiworld.net/content/child/
· 다음(Daum) 지식 웹사이트[한국인 그들은 누구인가] `대한민국 민족주의` 뜬다[한국인 그들은 누구인가] `대한민국 민족주의` 뜬다신창운 전문기자의 여론다움
· 국립중앙박물관 웹사이트 http://www.museum.go.kr/main/index/index001.jsp  
· 한스타일 웹사이트 http://www.han-style.comhttp://blog.joinsmsn.com/scw1309
단원: 화려한 고려 (Magnificent Korea)
[image: image23.png]



재미한국학교 북가주 협의회

활동 1  고려의 땅은 어디입니까?
고려는 후삼국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를 통일하여 하나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image: image24.jpg]


다음의 지도에 고려의 땅을 색칠해 봅시다. 아래의 빈 칸에 글씨를 써 봅시다.
	오
	백
	년
	고
	려

	
	
	
	
	


      활동 2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  
왕건(877~943)은 고려의 첫째 왕으로 ‘고구려’의 이름을 따서 ‘고려’라고 나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태조 왕건의 초상화를 색칠해 봅시다. 빈칸에 글씨를 써 봅시다.(디자이너샘, 아래의 그림을 보시고, 다시 밑그림을 그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
	조
	왕
	건

	
	
	
	


 활동 3  어떻게 통일했을까?
통일신라와는 달리 고려는 스스로의 힘으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아래의 예를 보고 시간 순서대로 Timeline을 만들어 봅시다. (디자이너 선생님: 가능하다면 고려로 통일된 한국지도를 작게나마 삽입해 주세요.활동1의 지도를 참고해 주세요!)

	1. 668년



	2.918년



	3. 935년



	4. 936년

	왕건의 고려의       건국 918년
(Founding of Goryeo by Wanggeon)
	신라의     항복935년
(Surrender of Silla)
	신라의 삼국       통일 (통일신라) 668년
(Unification    of Three Kingdoms, Unified Silla)
	후백제의        멸망/고려의 삼국통일 936년

(Downfall of Post Baekje)


활동4 고려의 대표적인 수출품

다음은 고려 시대에 외국으로 수출(export)했던 대표적인 물건들입니다. 맞는 이름을 골라 빈칸에 써 봅시다.
	[image: image1.emf]
	

	[image: image2.emf] [image: image3.emf]
	

	[image: image4.emf]
	


	화문석       나전칠기       인삼


활동 5 고려 시대 배에서 찾은 물건
고려 시대에 가라앉은 배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무엇을 찾았을까요? 아래에 나올만한 물건들의 그림을 그려보고 그 이름을 써 봅시다.
	





찾은 물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활동 6 고려 시대 상인이 되어 봅시다.

고려 시대 상인이 되어 어느 나라에 갔는지 지도에 화살표로 표시해 봅시다. 어떤 물건을 팔고 또 어떤 물건을 사왔을까요? 아래의 힌트를 참고합시다.
	1. 무엇을 (What):  
· 수출품->인삼, 종이, 고려자기, 나전칠기, 화문석

· 수입품->책, 약, 비단, 도자기
2. 누구에게 (To Whom): 중국, 일본, 아라비아


[image: image6.png]



1. 수출(export)한 물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수입(import)한 물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활동 7 나는 누구일까요?

다음의 설명에 맞는 고려의 인물을 보기에서 골라 써 봅시다. 각 인물당 2가지씩의 설명이 있습니다.
	<보기> 문익점, 강감찬, 최무선, 서희


1. 70세에 10만 대군으로 쳐들어온 거란을 물리쳐 귀주대첩이라는 큰 승리를 가져왔다.

2. 거란과의 전쟁 없이 고려의 땅을 넓혔다.

3. 최초로 화약 무기를 만들었고 ‘달리는 불’이라는 로켓을 개발하였다.

4.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가져왔다.

5. 작고 못생긴 외모였음에도 많은 지식을 쌓고 연구하여 전쟁에서도 큰 승리를 가져왔다.

6. 오늘날에도 외교관들의 연구의 대상이 될 정도로 뛰어난 협상력과 기술로 나라를 전쟁의 위기에서 구해냈다.

7.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화약 무기 제조에 노력을 다하여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다.

8. 목화가 우리나라 전국에 퍼지기위해 계속 연구 노력하여 서민들의 의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다.

활동 8  강감찬 장군과 빈 밥그릇
다음은 70세의 나이에 고려군을 이끌고 거란의 10만 대군을 맞아 큰 승리를 거둔 강감찬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내용을 읽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써 봅시다.
(디자이너 선생님: 각 칸에 맞는 그림을 그리실 때, http://blog.daum.net/yblee1014/15474384 를 참고해 주세요.^^)

	거란족과 싸워 크게 이긴 

강감찬 장군을 위해 왕은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디자이너 샘: 이 빈칸 들에 그림을 넣어주세요.)

	한참 잔치가 벌어졌을 때

장군은 슬며시 일어나 시중을 

들던 내시를 향해 따라오라고

눈짓을 했습니다.
	[image: image7.jpg]p kAR 3 2k
ul g a3

SL e

HaAF U MM THES 5D WAL
U A MRS YA %O YT WEE
2 AHL el 22 £22 AStYGL L

Atefofk] %2
FUA(RAEA LS
Sgef gof ofre
23 %3 o1z,
T 3 5203
93, %32 40141

Treteetd FYg
gogeict

Bad

[

U 23 e €S oo
GRS e 4 2
o[t 3Lt, otatE S|
443 2 BegelTiRL
o % EE ¢

YAIE I3l B A ELLE
4 s ol S0 dE et

v R glv e

STt YA oL,
U 3 WAL Bopel Y2t
Wt A3lE 2THE 3EHRL,
° AL U2 3ot
THa CFA[OE3EH|

Ee Bl

3 af YA
P chatet 262l
= CHIIE ep3G LTt
RS R 42 £
3teL| HEH E2[ 5Lt
2 4 H2%3
S CEa

o riF gl

Bkl

s
of2fAfaES A#IBLE OFS
£ 3FYLt §Lict,

o[ el etE $2(7t

2% sl 28 \(
oI# I ofynte,







	강감찬 장군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말하기를

“내가 조금 전에 밥을 먹으려고

밥그릇을 열었더니 빈 그릇이었다.

아마 실수를 한 모양이야.”
	

	이 말을 듣자 내시는 깜짝 놀라

얼굴이 파래졌습니다. 그러자 장군은

“됐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좋은 

생각이 있으니 그대로 해 보거라”
하고 내시의 귀에다 내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장군은 자리로 돌아와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 때 내시가 다가와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진지(rice)가 식은

듯 하오니 바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빈 밥그릇을 따뜻한 밥이

든 밥그릇으로 바꾸었습니다.
	


강감찬 장군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위의 글을 참고해서 써 봅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활동 9  문익점과 목화

부록을 참조하여 문익점과 목화에 관하여 미니북을 만들어 봅시다. 미니북을 큰 소리로 읽어 봅시다.  
	고려 공민왕  때 원나라에 사신(envoy)으로 갔던 문익점이 돌아왔다. 그가 가져온 짐에는 붓뚜껑 속에 소중하게 가져온 목화(cotton) 씨앗 10개가 들어 있었다.
	

	문익점은 장인(father-in-law) 정천익에게 가져온 씨앗의 반을 나누어 주었다. 두 사람은 씨를 정성들여 심었으나 가꾸는 방법을 몰라서 모두 다 죽었고 정천익이 심은 것 중에서 오직 한 개만 싹이 텄다.
	

	겨우 살아남은 한 포기의 목화가 탐스러운 흰 꽃을 피웠다. 그 해 가을 정천익은 100여 개의 목화씨를 거두었다.
	

	 4년동안 열심히 가꾸어서 온 동네에 목화씨를 나누어 줄 수 있었다.
	

	원나라에서 온 승려(Buddhist monk)로 부터 천을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여러 가지 도구도 만들었다. 
	

	목화와 함께 천을 만드는 기술도 온 나라에 퍼졌다.
	

	문익점이 목화를 고려에 들여옴으로써 고려 사람들은 따뜻한 목화로 옷을 만들어 입을 수가 있게 되었다. 
	


 (디자이너샘: 문익점 플래시를 보시고 전에 미니북을 만들던 방법대로 부록에 만들어 주세요. 앞에는 그림, 뒤에는 글씨를 넣는 방법으로요. 이 페이지에는 위의 글은 그대로 넣어주시고 오른편의 그림을 넣어야 하는 페이지는 없애 주세요. 단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를 좀 넣어주세요. )
활동 10  민속놀이의 유래

1. 고려의 왕건이 후백제의 견훤왕과 안동지역에서 싸울 때의 일입니다.  왕건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여러 개의 커다란 들것을 타고 견훤의 군대를 물속으로  밀어 넣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따 만든 민속놀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image: image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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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공민왕과 함께 피난 중이던 왕비인 노국공주가 시내를 건널 수 있도록 사람 다리를 놓았던 데서 유래한 것이라고 하는 이 놀이는 해마다 음력 정월의 대보름날 밤에 곱게 차려 입은 젊은 부녀자들이 모여서 행하는 놀이입니다. 모두 일렬로 늘어서서 각자 앞사람의 허리를 두 손으로 껴안은 채 엎드린다. 그 다음에 어린 소녀를 뽑아서 키 큰 사람 둘이서 양쪽으로 소녀의 손을 잡아 부축해 주어 사람들의 등을 밟고 지나가게 하는 놀입니다. 
	<보기> 놋다리밟기, 차전놀이


활동 11 고려 자기 미니북

다음은 고려 시대에 만들어진 청자입니다. 고려 청자는 그 다양함과 화려함으로 유명합니다.  부록에 있는 고려자기 사진을 오려서 색지에 붙여 미니북을 만들어 아래에 붙여 보세요. 모양과 색깔 등을 보고 무엇에 사용하면 좋은 지를 미니북에 써 봅시다. 
	





디자이너 선생님: 부록에 붙여질 그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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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자상감모란문표형병
	청자주전자(국보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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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감청자(운학모란국화문매병)
	철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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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화 대나무 학무늬 매병
	청자잔 및 받침


활동12  고려의 과학 기술 OX 퀴즈
1. 고려 청자는 다른 도자기에서는 볼 수 없는 ‘상감법(inlay technique)’을 사용했다.  (     )
2. 고려는 서양보다 200년 앞선 1234년에 최초로 금속활자(metal print)를 만들어냈다.  (          )
3.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은 고려의 ‘직지’이다. (           )     
4.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wood print)인 팔만대장경은 7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도 처음과 같이 유지되고 있다.  (        )
5. 고려 시대의 범종(temple bell)은 발달된 금속공예 기술(metal craft)과 주조 기술(molding)로 인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     )

6. 고려는 세계에서 최초로 전함에 화포를 설치했던 나라다. (     )
활동 13  문신  Vs.  무신
         고려 시대 문신과 무신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보기에서 찾아 써봅시다. 

	문신 [image: image17.emf]
고려 시대 학자, 이색
	[image: image18.emf] 
무신 
고려 시대 장군, 강민첨


문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무신: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보기>

· 과거 시험을 통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 군사를 맡았다.

· 정치와 행정을 맡았다.

· 차별 대우를 받았다.

· 토지를 많이 받았다.

· 임금님이나 문신의 경비(escort)를 맡기도 했다.


활동 14 내가 왕건이라면
‘만약 내가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이라면 통일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 상상력을 발휘하여 빈 칸에 써 넣어 봅시다. 
[image: image19.emf]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활동 15  내가 찾은 고려

인터넷에서 다음 낱말 중 하나를 검색하고 알게 된 내용을 요약하여 아래에 적어 봅시다. (선택 활동: 그림을 그리거나 사진을 붙여도 됩니다.)
	1. 고려 청자 (Goryeo Celadon)

2. 고려 인삼 (Goryeo ginseng)

3. 금속활자 (movable metal type) 
4. 직지심체요절 (Jikji)
5. 팔만대장경 (Tripitaka Koreana)

6. 나전칠기 (Najeon-chilgi)


	





활동16  고려에 관한 영문 읽기 자료
다음의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Wang Geon named his dynasty Goryeo, from which the modern name Korea is derived. Although the Goryeo Dynasty could not reclaim lost lands, it achieved a sophisticated culture represented by Cheongja or blue-green celadon and flourishing Buddhist tradition. No less significant was the invention of the world’s first movable metal type in 1234, which preceded the Gutenberg Bible of Germany by two centuries. 
About that time, skilled Korean artisans also completed the herculean task of carving the entire Buddhist canon on large woodblocks.      
These woodblocks, numbering more than 80,000, were intended to invoke the influence of Buddha for the repulsion of the Mongol invaders. Called the Tripitaka Koreana, they are now stored at the historic Haeinsa Temple.
(‘Facts about Korea’ by Korean Overseas Information Service 중에서)


1. 고려의 문화 중 유명한 것이 아닌 것은?                    
1) 청자   2) 한글  3) 불교 문화

2. 고려 시대에 발명된 것으로 세계 최초의 것은?

1) 로켓  2) 금속활자  3) 종이

3. ‘Tripitaka Koreana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활동 17  주요 단어 카드 

	건국
	founding of a country

	항복
	surrender

	멸망
	downfall

	통일
	unification

	무역
	trade

	불교
	Buddhism

	유교
	Confucianism

	청자
	celadon

	학자
	scholar

	문신
	civil Ministers

	무신
	military Officers

	상인
	merchant

	금속

활자
	metal 

print

	나전칠기
	Lacquerware inlaid with mother of pearl

	화문석
	a mat woven with flower patterns

	목화
	cotton


활동지 답안지

활동 3 연대순으로 쓰면 됨.

신라의 삼국 통일( 왕건의 고려 건국( 신라의 항복( 후벡제의 멸망/고려의 삼국 통일
활동 4  (위에서 부터) 고려인삼, 나전칠기, 화문석
활동 5   답은 고려 시대에 만들어졌을 법한 물건이면 다 가능  

고려청자,나전칠기,화문석, 금속공예품, 볍씨,곡물,고등어,게와 같은 젓갈,말린 생선, 석탄 등
활동 6 지도에 중국과 일본, 아라비아를 한반도로부터 화살표로 표시한다.

· 수출품->인삼, 종이, 고려자기, 나전칠기, 화문석

· 수입품->책, 약, 비단, 도자기
활동 7

1. 강감찬

2. 서희

3. 최무선

4. 문익점

5. 강감찬

6. 서희

7. 최무선

8. 문익점

활동 9 다른 사람의 실수를 이해해 주는 이해심이 많은 사람

활동 10 차전놀이, 놋다리 밟기

활동 12

 1. O

 2. O

 3. X (정답: 아시아가 아닌 세계)

 4. O 

 5. O

 6. O

활동 13
· 문신: 과거 시험을 통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토지를 많이 받았다. 정치와 행정을 맡았다.
· 무신: 차별 대우를 받았다. 임금님이나 문신의 경비(escort)를 맡기도 했다. 군사를 맡았다.
활동 16
1. (2)

2. (2)

3. It was intended to invoke the influence of Buddha for the repulsion of the Mongol invaders. 팔만대장경은 몽고의 침략을 막기위해 부처님께 기원하는 의미로 만들어졌다.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무역 활동을 벌였던 아라비아 상인들에 의해 고려는 ‘Korea’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알려졌다. 고려는 세계를 향해 창을 열고 한민족의 존재를 알린 왕조이며, 후삼국을 통일하여 하나의 나라로 만든 의미 깊은 왕국이다. 왕이 아닌 황제의 나라였으며, 청자와 인쇄술 등으로 우수한 문화를 만들어 낸 고려를 학습함으로써 오늘과 내일의 Korea의 모습을 옛 ‘고려’ 속에서 찾아보고, 우리 학생들이 모국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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